
기자회견문< >
불법 폐수 방류 책임자 처벌 및 베올리아주 계약해지 촉구 ( )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지난 월 일수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7 27 ( ) 
통해 경주시 소각장 위탁 운영사인 베올리아주가 보문 호에 폐수를 상습적으로 불법 방류한 증거( )
를 폭로하고 경주시에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베올리아주에 대한 계약해지를 촉구 했습니다, , ( ) . 

이에 경주시는 즉각 입장을 발표하거나 경주시민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주시는 지역 . 
언론과 지역 주민 지역 사회에 크게 이슈화되자 불가피하게 지난 월 일 , , 8 1 수사를 통해 시시비“
비가 가려지면 베올리아주는 물론 행위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 , ”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또한 주낙영 경주시장은 소각장 운영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환경 기준 준수를 최우선적으“
로 고려해서 운영해야 한다.”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 위법이나 불법이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
하고 엄중히 처리 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는 개월이 지났지만 자체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불5 , 
구하고 관련자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 
지난 월 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들은 불법 폐수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자 경주시 소각장 7 14 , 
위탁 운영사의 박 운영 소장은 폐수를 방류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고 폐수 방류 직, ○○ 
접 가담한 자들은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더구나 폐수 방류를 은폐하. 
고 조작한 폐수 방류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아직도 현장 소장을 맡아 경주시 소각장을 운영하고 ,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위법이나 불법이 드러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리하겠다던 주낙영 
경주시장의 발표는 어디로 갔습니까 한마디로 경주시는 불법과 환경오염을 쌈 사먹었습니까? ?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경주시의 경주시민 무시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경주시민의 힘으로 불법 폐수 방류 책임자와 환경파괴 업체인 베올리아주를 처벌하‘ ’ ( )
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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